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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에서는 건안에 착용되어 지속적으로 건조한 상태에 노출되거나 관리 부주의로 건조한 상태가 되었
던 소프트콘택트렌즈(soft contact lens, SCL)에 발생되는 렌즈의 형태 및 렌즈 착용시의 누액 안정성에 나타나는 변
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함수율과 두께, 재질이 상이한 소프트콘택트렌즈들을 각각 인위적으로 2회 또는 4회
건조시키고 다시 수화시킨 후 렌즈 전체직경 및 곡률반경을 측정하였다. 또한, 소프트콘택트렌즈 착용시의 눈물파
괴시간(tear film break-up time, TBUT)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결과: 건조과정에 의하여 함수율 70% 소프트콘택트
렌즈와 59% 소프트콘택트렌즈 모두에서 전체직경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함수율 59%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전체직경
의 변화 정도가 더 컸다. 함수율 59%의 소프트콘택트렌즈는 건조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곡률반경이 증가하였다. 그
러나, 함수율 70%의 소프트콘택트렌즈는 2회 건조시에는 곡률반경에 변화가 없었으며, 4회 건조시에는 곡률반경이
크게 증가하였다. −1.00 D 소프트콘택트렌즈는 −9.00 D 소프트콘택트렌즈 보다 직경의 감소 정도가 더 컸다. 또한,
−1.00 D 소프트콘택트렌즈는 건조횟수가 증가하면 곡률반경의 증가정도가 커지는 반면, −9.00 D 소프트콘택트렌즈
는 2회 건조시나 4회 건조시에 곡률반경의 차이가 없었다.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재질인 lotrafilcon B의 직경 및
곡률반경 변화는 HEMA와 N-vinyl pyrrolidone의 공중합체인 hilafilcon B보다 더 적었다. 렌즈를 착용하였을 때의
TBUT는 건조되었던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시 감소하였다. 결론: 소프트콘택트렌즈가 건조되었을 때 수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렌즈의 전체직경 및 곡률반경이 변하였으며, 렌즈 착용시의 TBUT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건조
되었던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을 때의 착용감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건조로 인한 소프트콘택
트렌즈의 형태 변화 및 TBUT 변화는 함수율, 두께, 재질에 따라 상이하였다. 

주제어: 소프트콘택트렌즈, 건조, 함수율, 재질, 두께, 전체직경, 곡률반경, T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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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콘택트렌즈는 하드렌즈에 사용된 PMMA(poly(methyl

methacrylate))재질의 개발 이후로 친수성 재질인 PHEMA

(poly(hydroxyethyl methacrylate)) 및 그 외 친수성 및 산

소투과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재질의 공중합체를 소프트

콘택트렌즈(soft contact lens, SCL)에 사용하고 산소투과

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실리콘 성분을 PMMA재질과 결합

시켜 만든 RGP(rigid gas permeable) 렌즈까지 개발하는

등 눈의 생리학적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개발

과 발전이 있어 왔다1. 

가장 최근엔 산소 투과율을 증가시키고 습윤성을 높여

편안한 착용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프트콘택트

렌즈의 친수성 성분과 RGP렌즈의 실리콘 성분을 결합시

킨 실리콘하이드로겔 렌즈까지 개발되었다. 친수성 성분

인 HEMA 재질은 수분을 통한 산소 전달성을 높여주고

실리콘 성분은 산소투과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착용감과

성능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점차 늘어나는 연속착용

렌즈 사용자들에게 산소 부족의 문제점을 크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2-4. 

이렇듯 착용자의 눈 건강과 편의를 위해 렌즈의 종류,

재질을 끊임없이 발전해 왔지만 아직도 착용자의 다수는

올바른 렌즈 관리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4,5. 소

프트콘택트렌즈 사용 시에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관리

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다. 잘못된 세척 방법, 오염된 관리

용액 및 렌즈케이스, 단백질 및 지방 등의 이물질 부착, 화

장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 부

주의로 인한 렌즈 건조가 유발되어 착용자에게 심각한 피

해를 유발할 수 있다6-10.

대부분의 렌즈 사용자가 렌즈 관리를 위해서 케이스에

보존용액을 채운 후, 렌즈를 담가두는 데 간혹 렌즈가 건

조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면, 렌즈 사용 후, 케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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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채워 렌즈를 담가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용액이 증발하거나, 케이스의 손상 또는 부

주의로 인한 용액의 흐름으로 렌즈가 건조되는 경우도 발

생한다. 이 경우, 렌즈 사용자의 대부분은 렌즈를 다시 용

액이나 식염수에 담가두게 되고 렌즈는 수화되어 표면적

으로는 원상태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건조되었던

렌즈를 다시 수화시킨 후, 렌즈 착용자의 다수는 불편함을

느낀다. 이를 단순한 심리적 불편함만으로 여기기는 어

렵다. 

관리부주의로 인한 렌즈 및 렌즈 케이스의 오염이 사용

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많은 논문을 통해

연구된바 있다11-13. 하지만 렌즈의 건조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연구결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콘택트렌즈 건조 및 수화과

정의 반복으로 인한 렌즈 자체의 형태 변화 여부와 착용

시에 유발되는 누액층의 안정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

구결과는 소프트콘택트렌즈 관리부주의로 인한 문제점 유

발뿐만 아니라 건성안에서 간헐적으로 오랜 시간 소프트

콘택트렌즈가 건조한 상태로 있을 때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결과로 소프트콘택트렌즈 사용자에게 렌

즈 관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관리

방법을 주지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실험방법 

1. 실험에 사용한 소프트콘택트렌즈 

각각의 소프트콘택트렌즈는 함수율, 두께, 재질에 따라

비교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한 4종의 소프트콘택트렌즈는

다음과 같다(Table 1).

2.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처리 

본 연구에 사용한 모든 소프트콘택트렌즈는 8시간 건조

후 10시간 수화과정을 거치는 것을 1회 건조 및 수화로

하였다. 소프트콘택트렌즈는 종류별로 각각 10개씩 2회

및 4회 건조 및 수화시켰고,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건조하지 않은 렌즈와 비교하였다. 수화는 다목적용액을

이용하여 하였다. 피검자에게 건조 및 수화과정을 거친 소

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시키기 전에 AOSept(CIBAVision,

USA)을 이용하여 6시간 소독과정을 거쳤다14. 

3. 소프트콘택트렌즈의 형태 변화 측정 

건조와 수화과정을 거친 소프트콘택트렌즈의 변화는 초

고속 촬영기(FASTCAM ultima 1024, Germany)를 사용하

여 촬영하였으며, FASTCAM Control Soft Ware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직경과 곡률반경을 측정

하였다7. 

4. 누액층파괴시간(TBUT, tear film break-up time) 측정

누액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질환이 없고 시기

능에 이상이 없는 20대 5명을 대상으로 좌안 및 우안 모

두 각각 3회씩 렌즈 착용 5분 후에 케라토미터(JP/SO-21,

SHIN-NIPPON, Japan)로 TBUT를 측정하였다15,16. 소프트

콘택트렌즈 착용 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5.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mean±S.D.로 표시하였으며, student T-test

또는 one-way ANOVA test에 의해 p<0.05인 결과를 얻었

을 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소프트콘택트렌즈 건조 및 수화 시 형태 변화

소프트콘택트렌즈를 건조시키면 렌즈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적으로 약 2/3 정도 크기로 감소하고

이를 다시 수화시키면 엣지 부분이 톱니바퀴 모양의 형태

를 이루는 과정을 거치고 일정 시간 후에는 건조하기 전

과 비슷하게 크기로 되돌아왔다(Fig. 1). 수화가 끝난 후에

는 육안으로 관찰하기에는 소프트콘택트렌즈 중심부나 엣

지 부분에 특이할 만한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2. 소프트콘택트렌즈 전체직경 및 곡률반경 변화 

1) 소프트콘택트렌즈의 함수율에 따른 변화

함수율 59% 소프트콘택트렌즈와 70% 소프트콘택트렌

즈의 건조횟수에 따른 전체 직경과 곡률반경의 변화를 측

정하였다. 70% 함수율을 가진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직경

은 2회 건조 시에 0.01 mm, 4회 건조 시 0.05 mm 감소하

였고, 59%의 함수율을 가진 소프트콘택트렌즈는 2회 건

조 시 0.03 mm, 4회 건조 시 0.08 mm 감소하여 함수율이

더 낮은 소프트콘택트렌즈에서 직경의 변화가 더 컸다
(Fig. 2A). 

함수율 59% 소프트콘택트렌즈는 건조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렌즈의 곡률반경이 증가하여 렌즈의 형상이 플랫해

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함수율 70% 소프트콘택트렌즈는

Table 1. SCLs used in the experiment

 materials water content (%) diopter (D)

hilafilcon A 70 −1.00

hilafilcon B 59 −1.00

hilafilcon B 59 −9.00

lotrafilcon B 3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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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건조시에는 렌즈의 곡률반경에 변화가 없었으나 4회

건조시에 크게 증가하여 렌즈의 형상이 건조횟수에 따라

플랫해지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2B).

전체직경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렌즈의 곡률반경이 커졌다

는 것은 렌즈가 건조에 의해 새그값의 감소정도가 전체직

경의 감소정도보다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조

에 의해 전체적으로 렌즈가 크게 수축하였거나 엣지 디자

인 등에 변형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건조횟수가 2회일 때는 렌즈의 전체직경과 곡률반경

변화가 함수율이 높은 소프트콘택트렌즈에서 더 적은 것

으로 보아 건조에 의한 저항성이 함수율이 높은 소프트콘

택트렌즈에서 더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건조횟수

가 증가하여 4회에 이르면 함수율 70% 소프트콘택트렌즈

에서의 전체직경 감소정도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렌즈

의 곡률반경은 함수율 59% 소프트콘택트렌즈 보다 다소

크게 변하여 렌즈의 건조횟수가 더 증가하여 일정 자극이

상이 주어져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함수율이 높은 소프

트콘택트렌즈의 변형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콘택트렌즈의 건조 후 수화

과정을 거친 후에 전체직경과 렌즈의 곡률반경을 측정한

것으로 이상의 결과는 건조 후에 충분한 수화과정을 거치

더라도 원래의 소프트콘택트렌즈 형태로 회복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착용감 및 시력 교정 효과

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중심두께에 따른 변화 

건조로 인한 소프트콘택트렌즈의 형태 변화가 렌즈의

중심두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같은 재

질의 −1.00 D 소프트콘택트렌즈 및 −9.00 D 소프트콘택

트렌즈의 직경 및 곡률반경을 비교하여 보았다. −1.00 D

렌즈와 −9.00 D 렌즈 모두 2회 건조 시 직경이 0.03 mm

감소하였고, 4회 건조 시에는 각각 0.08 mm, 0.07 mm 감

소하였다. 4회 건조 시에 −1.00 D 렌즈의 직경 감소 정도

가 더 컸으며, −1.00 D와 −9.00 D의 건조횟수에 따른 직

경의 변화는 ANOVA test 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Fig. 3A). 즉, 건조된 소프트콘택트렌즈는 수화과정을 거

치더라도 직경이 감소하며 디옵터가 낮을수록 직경의 감

소 정도가 더 컸는데 이는 디옵터가 낮을수록 렌즈의 두

Fig. 1. The change of dehydrated SCL during rehydration.
A. after 1 min-rehydration
B. after 1.3 min-rehydration
C. after 2.3 min-rehydration 

Fig. 2. The diameter and radius changes of SCLs having
different percentile of water content.
A. Diameter, B. Radiu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10)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one-way ANOV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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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가 얇아져서 나타나는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1.00 D

와 −9.00 D 소프트콘택트렌즈 모두에서 건조횟수가 증가

함에 따라 직경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였다.

렌즈의 곡률반경은 건조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1.00 D

렌즈의 곡률반경의 증가정도가 커지는 반면, −9.00 D 렌

즈는 2회 건조시나 4회 건조시에 곡률반경의 차이가 없었

다(Fig. 3B). 디옵터에 따라 형태변화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중심부 및 주변부 두께의 차이에 의해 형태변화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조횟수가 4회 이상

일 때는 두꺼운 소프트콘택트렌즈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적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에서 −1.00 D 렌즈나 −9.00 D 렌즈 모두 건조에 의

해 형태 변화가 나타났으나 그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

중심두께에 따라 각기 다른 변화가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재질에 따른 변화

일반 HEMA 재질의 소프트콘택트렌즈인 hilafilcon B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재질인 lotrafilcon B를 비교한 결

과, hilafilcon B 렌즈의 직경이 2회 건조 시에 0.03 mm 만

큼, 4회 건조 시 0.08 mm 감소하여 건조횟수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2회 건조시에 lotrafilcon B

렌즈의 직경은 0.03 mm, 4회 건조 시 약 0.05 mm 감소하

여 건조횟수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ig. 4A). 

렌즈의 곡률반경은 hilafilcon B 재질이 건조횟수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lotrafilcon B는 변화가 거의 없어(Fig. 4B).

실리콘하이드로겔 렌즈인 lotrafilcon B가 건조의 형태 변

화에 대해 더 저항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렌즈가

건조되었을 때 유발되는 렌즈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건조

로 인한 함수율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만 보고되고 있을

뿐17 내부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고된 바가 없

으나 본 연구에서는 완전히 수화 후에도 형태변화가 지속

되는 것으로 보아 건조로 인하여 폴리머의 내부 조직에서

의 비가역적인 변화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3. 건조되었던 소프트콘택트렌즈 착용 시 TBUT 변화

건조로 유발된 소프트콘택트렌즈의 형태 변화가 렌즈

착용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렌즈

착용 후 TBUT를 측정하여 보았다.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피검자의

TBUT는 평균 11.5 초 이었다.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

Fig. 3. The diameter and radius changes of SCL having
different thickness.
A. Diameter B. Radiu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10)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one-way ANOVA test)

Fig. 4. The diameter and radius changes of SCLs of different
materials. 
A. Diameter B. Radiu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10)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one-way ANOV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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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후에는 모든 종류의 렌즈에서 착용 전에 비해 TBUT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누액과 각

막 사이에 소프트콘택트렌즈가 끼어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렌즈 표면의 누액층이 얇아져 나타나는 결과로 여겨진다

(Table 2). 각 렌즈의 함수율별, 두께별, 재질별 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어 건조된 모든 렌즈에서 흐릿

한 시야와 관련된 불편감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함수율 70%의 소프트콘택트렌즈는 건조되지 않은 소프

트콘택트렌즈 착용시의 TBUT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2회,

4회 건조시 TBUT 값이 각각 107.6%, 79.4%로 감소하였

다. 즉, 건조된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착용으로 누액층이 깨

지는 시간이 빨라져 렌즈의 표면이 더 잘 마르게 되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함수율이 59%인 소프트콘택트렌즈는

TBUT의 변화폭이 더 증가하여 각각 82.7%, 59.4%에 달

하였다(Fig. 5A). 함수율 59% 렌즈가 건조로 인해 렌즈의

전체직경 및 곡률반경의 변화 폭이 더 크다는 Fig. 2의 결

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렌즈의 형태변화에 의해 TBUT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소프트콘택트렌즈의 두께에 따라서는 −9.00 D 및 −1.00

D의 렌즈가 2회 건조로 인해 TBUT가 각각 79.1%, 82.7%

로 −9.00 D 렌즈에서 다소 감소 정도가 컸으나, 4회 건조

시에는 각각 64.1%, 59.4%로 −1.00 D 렌즈의 감소정도가

더 컸다(Fig. 5B). 비록 디옵터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지는

않았지만 TBUT의 변화는 렌즈의 곡률반경의 변화와 유

사한 양상을 보였다. 

HEMA와 N-vinyl pyrrolidone의 공중합체인 hilafilconB

재질의 렌즈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인 lotrafilcon B 재

질의 렌즈에서도 건조 횟수가 2회, 4회로 증가함에 따라

모두 TBUT가 비슷한 정도로 감소하였다(Fig. 5C). 전체

직경 및 곡률반경의 변화 정도는 lotrafilcon B 렌즈가 더

적었으나, TBUT 변화는 hilafilcon B와 별다른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보아 건조로 인해 단순히 직경 또는 곡률반경

의 변화만 초래된 것이 아니라 렌즈 표면의 습윤성질의

변화를 유발하거나 렌즈 엣지의 변화등과 같은 변화들도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렌즈 착용으로 인한 TBUT의 감소는 대비감도를

감소시켜 착용자가 흐릿한 시야를 호소하게 하며 순목횟

수 증가를 자극하게 되며18,19, 본 연구 결과 어떠한 변화에

의해 TBUT의 감소가 나타난 것인지와 관계없이 건조되

었던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착용하였을 때 렌즈 표면이 건

조하게 되어 착용감 저하의 가속화시킬 것으로 사료

된다. 

Table 2. TBUT on the eye wearing different SCLs which were
not dehydrated

 Lens TBUT (sec)

 control† 11.5±2.9

 hilafilcon A, 70%, −1.00 D  7.4±1.9*

 hilafilcon B, 59%, −1.00 D  8.0±2.0*

 hilafilcon B, 59%, −9.00 D  7.3±2.2*

 lotrafilcon B, −1.00 D  8.3±2.8*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5) 
†Group which does not wear SCL.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at p<0.05 (T-test).

Fig. 5. The change of TBUT depending on drying time.
A. SCL with different water contents
B. SCL with different thickness
C. SCL of differen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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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소프트콘택트렌즈가 건조되었을 때 수

화 과정을 거치면 겉보기에는 원래상태로 돌아온 듯 보이

나 실제로는 렌즈의 전체직경과 곡률반경이 변하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또한 건조되었던 렌즈를 착용시에는

TBUT가 감소하여 렌즈 표면의 습윤상태의 변화가 초래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건조되었던 렌즈를 착용시에

는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되어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인위적으로 건조 및 수화상태를 반복시켜 건

조한 상태에 있는 렌즈의 형태변화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건조한 환경은 렌즈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유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콘택트렌즈를 장시간 착용하였을 때와 더 나

아가 누액양이나 질에서 문제가 있는 콘택트렌즈 착용자

의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콘택트렌즈를 착용

시에 콘택트렌즈의 앞뒤면의 누액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

나게 되고20,21, 이로 인하여 대비감도의 저하22, 누액양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감 및 부작용23,24 등이 나타나는 것 이

외에도 렌즈의 형태변화로 인한 피팅상태의 변화가 유발

될 가능성이 있으며 건강한 콘택트렌즈의 착용을 위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결 론

건조 및 수화과정을 거친 소프트콘택트렌즈는 전체직경

이 감소하며, 곡률반경이 감소하여 렌즈의 형태에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함수율

의 차이, 렌즈 두께의 차이, 재질의 차이와 무관하게 본 연

구에 사용한 모든 소프트콘택트렌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

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건조로 인한 소프트콘택트렌즈의

형태 변화는 렌즈의 착용시에 TBUT의 변화를 초래하여

착용감에 문제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소프트콘택트렌

즈의 건조는 착용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 외에

누액의 양 및 질에 문제가 있는 콘택트렌즈 착용자에게서

도 유발되는 문제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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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changes of lens morphology and tear stability during wearing
soft contact lenses (SCLs) which were kept in drying condition like dry eye or became to be dried due to
heedless care. Method: SCLs having different water content, thickness or material were rehydrated after being
dehydrated artificially 2 or 4 times, and estimated their diameter and radius. Furthermore, the changes of tear film
break-up time (TBUT) during SCL wearing were also measured. Result: Due to the dryness, the diameter of both
70% water content SCL and 59% water content SCL decreased, but the decrement was larger in 59% water
content SCL. The more 59% water content SCL was dehydrated, the more its radius changed. However, the
radius of 70% water content SCL did not change by 2 times dehydration and increased greatly by 4 times
dehydration. The reduction of diameter of −1.00 D SCL was greater than that of −9.00 D SCL. Moreover, the
radius of −1.00 D SCL increased depending on the frequency of dehydration but that of −9.00 D SCL did not
changed. The diameter and radius changes of lotrafilcon B, silicone hydrogel lens, were less than those of
hilafilcon B, copolymer of HEMA and N-vinyl pyrrolidone. TBUT during wearing SCLs decreased by wearing
dehydrated SCLs. Conclusion: The diameter and radius of dehydrated SCLs as well as TBUT during wearing
them were changed in spite of rehydration, which would be the important cause of uncomfortable feeling when
people wore dehydrated SCL. The changes of SCL morphology and TBUT differed according to the water
content, lens thickness an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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